
나노기술 표준화를 위한 N1ST 워크샵

1. 개요
口 개최목적: 나노시장에서 표준에 대한 수요가 급 

격히 중가함에 따라 표준 개발자간의 

정보교환 및 기관간의 협력 채널 구성 

口 기간/ 장소 : ‘08.02.26~02.28（3일） /NIST（미국）

□ 주최 : ISO/TC229, IEC/TC113, OECD（WPNM）,

NIST 공동주관

□ 참석자: 81명 （관련 TC/SC, REMCO, SEMI, IEEE,

ASTM, CEN 등의 의장 , 간사 및 NIST, 

NCIJEPA 등의 전문가）

洪 신재혁 연구관, 이해성 교수전주대）, 문대원 박사（표과웬 

등 4인참석
淤 관련 표준화 분야를 대표하는 사전 초청자에 한해서만 참 

석이허가됨

2. 토의 내용

□ 나노기술표준화를 체계적 , 효율적으로 추신하 

기 위해 국제 • 지역 • 국가 • 단체의 표준화기구 

대표가 모여 심도 깊은 토론

。해당 기구의 나노분야 성문표준 현황, 표준화 

우선순위, 기반지식, 측정 • 평가의 필요성 등 

에 대해 발표했다.

※ 우리나라는 원자현미경 분OKISO/TC2어/SC9）와 나노바 

이오 분야표준화 및 특성평가 방법에 대해 발표 

口 1차 소그룹 토론은 

국가별, 분야별, 기 

관별 대표자가 고 

르게 분포토록 4개 

의 그룹으로 분리 

하여 브레인 스토 

밍 방식으로 신행 

O 기존에 ISCMEC,

AS7M 등에서 고 

려하는 나노기 

술표준화에 대 

한 기존개념을 배제하고 보다 혁신적 인 추신 

방안에 대해 토의했다.

口 2차 소그릅토론은 건강 , 의약,환경, 전자 및 반 

도체, 재료응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측 

정 및 평가의 필요성 및 항목등에 대해 전문의견 

교환했다.

。건강 • 의약 : NIST, 재료응용 : NIST 및 AIST, 

전자 • 반도체 NIST（SEMI）, 환경 : OECD（EPA） 
가 회의 주도

浓 우리나라는 건강 • 의약분야 및 재료응용그룹에 참석

口 토론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나노기술의 

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성문표준의 우선순위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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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추진방법에 대해 잠정 결론

0 단기 • 중기 • 장기별 성문표준 및 측정 • 평가 

수단 및 방법

口 최종적으로 표준개발자 간의 협력을 통한 공조 

체제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 및 참가자 등의 적극 

적 협조요구

0 인적자원, 국제협력을 통한 범세계적 차원의 

재정 마련 등

3. 주요 결론

口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의 안전성이 

확보되면서 나노기술을 통한 혁신이 연구수준에 

서 시장환경으로 이동하도록 촉진하는데 있음 

。단기 • 중기 단계에서 필요한 성문표준 결정

O 성문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정 • 분석 

솔루션 제안

。필요분야의 표준개발 담당자（기관 등）을 지정

。지속적 정보공유 및 협 력을 위한 메카니즘 제안 

淤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준 : 도로가 좋아서 

급가속나노기술의 급속한 발전）은 가능하지만 곳곳에 절 

벽이 있으므로 달리는 속도를 제어（환경 • 건강 ■ 안전 고 

려하여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표준

口 기본적인 표준화 추진은 산업화 단계에서 가장 

중요한 EHS （환경 • 건강 • 안전） 분야를 중심으 

로 하되 OECD에서 舵部4（나노재료 안전성분 

야 작업반）의 제안내용을 근간으로 추진

O OECD는 산화티탄（TQ2） 등 14개 나노재료/주 

로 분말） 및 각 재료별 17개의 물리 • 화학적 

평가항목을 제안

O 적용대상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level을 정하여 

표준 매트릭스를 작성 : 예） level 1 반도체센 

서,............... 6 톄 니스리켓 

口 표준화 추진시 특정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위 

해 관련 분야에서 개발되어지는 표준을 적절히 

선택 • 조합하는 Bottom-up 방식을 채택 키로 함 

。표준개발을 특정인（기관 등）에 위임하는 Top- 

down 방식 탈피

* Bottcm-up 방식은 작은 원자를 쌓아서 새로움을 만들어 

내는 나노기술의 기본 개념임

口 나노표준의 적합성, 재현성 및 인증 등과 관련된 

필요성이 제기

。나노제품 사용자의 확신유도를 통한 실용화 

가속 및 확대 방안

口 표준개발 및 사용시 혼란방지를 위해 전 세계 나 

노기술 표준화 기관간의 나노기술용어” 통일화 

추진필요

。ISO 및 IEC, IEEE, OECD, ASTM, SEMI 등이 공 

동주관

口 나노기술과 관련된 기존 및 신규 표준에 대한 

DB를 NIST에서 종합 관리키로 하고 관련 기관의 

적극적 협조 요청

。나노표준 관련 모든 정보 및 자昱의 허브 역할 

로부상

o NT Liasion Coordination 그룹을 만들어 나노분 

야 표준화 기관들과 TC229 총회（6월마다 개최） 

에서 의 공식적 인 만남을 제안

。ISO 서버상에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 분야별 

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각 세부 분야 

별 개별분과모임의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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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시사점 。EHS에 가장 강한 미국이 EHS를 중심으로 모 

든 나노표준의개발방향을 좌우하려고 함

口 나노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단체들 

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현황 및 의견을 교환하고 

협조를 유도하였다는데 큰 의 미가 있음

。기관의 국가, 분야, 성격 등을 무시한 실질적 

인 글로벌 표준화 추진체계

- 사실상 표준화 기관을 포함하여 총 30여개 이 

상의 기관 참여

。시장 및 수요자 지향적 표준화와 다중의 환 

경 • 건강 • 안전을 고려하는 표준화 간의 타협 

점을 찾고자 노력

口 나노기술분야 표준화 워크샵 참석을 통한 숨은 

개최 취지에 대한 견해

0 ISO/TC229가자체 개발한표준화추진로드맵을 

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TC/SC 및 표준화기관 

대표자가 참여하는 워크샵에서 동의를 유도

* TC229는 타 분야 TC/SC 등과의 중복성이 크므로 존재의 

필요성 에 대한 당위성 필요

口 미국 나노기술 분야 표준전문가들의 집합소인 

NIST에서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 

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。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역량을 

과시

'米 참여인원의 50% 이상이 NIST 등 미국측 전문가이고 EC/TC 
113 의장, OECD WPMN의자 IEEE 의장, SEMI 의장, /0W 
의장도 모두 미국이 맡고 있으며 이들이 소그룹 토론을 주도

丁 TC229의 의장이 아닌 NIST 과장(chief of STD Seivice Div.) 
이 모든회의를주도 • 정리 • 결론

O 워크샵을 통해 나노표준분야에서의 NIST의 

역량을 보여주어 표준분야에 대한 미 정부로 

부터의 투자유도 목적도 있는 듯함 

口 나노기술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는 고객이 

정말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보다 큰 효과 

를 얻을 수가 있음

。변호사가 과학자보다 보다 많은 재정적 풍요 

로음을 누리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 

히 알고 있기 때문임

。나노기술표준 개발자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

정확히 아는지?

5. 향후 추진 계획

口 나노기술 워크샵에서의 세부 논의 내용을 우리 

원 관련 담당자에게 전파하여 나노기술표준화에 

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함

。우리원내 나노기술과 관련된 TC/SC 담당자 

간의 정보교류 및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

口 IS3TC201/SC9(원자현미경) 분야 등의 우리나 

라가 의장 및 간사를 수임하고 있는 TC/SC 등의 

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

나노기 술표준화동향에 부응할 수 있는 표준화로 

드맵 개발 추진 : 경상연구 활용

口 우리원이 취약한 나노기술의 EHS 분야 국제표준 

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관련 타 부처와의 적극 

적 협 력기반 마련

o ISO/IEC 뿐 아니라 IEEE, AS7M 등 사실상 표준 

화 기구의 표준개발 과정 및 필요요건 등에 대한 

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술적 인 차원 뿐 아니라 정 

치적 • 외교적 차원에서의 표준화지원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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